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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코로나 19 팬데믹(COVID-19 pandemic, 이후 코로나로 표기함)으로 인한 사회 변화는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람 간의 접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대면 서비스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노동 수요 역시 급격히 축소되었다(오상봉, 2020). 통계청의 계절 조정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코로나 19로 인해 취업자 수는 2020년 2월과 비교해서 3월에 68만 명이 그리고 

4월에 34만 명이 감소했다(김유선, 2020). 또한, 코로나 위기 이후 두 달 동안 실업자는 12만 명이 증가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가구의 

소득과 직결되는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만은 아니다. 주요 문헌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Palomino et 

al.(2020)은 EU 지역 내 봉쇄 조치로 인해 EU 국가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Mongey et al.(2020), Sanchez et al.(2020), 오삼일·이상아(2020) 등은 미국, EU, 한국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19의 고용충격이 취약계층(저소득, 저학력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가 

세계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가구의 빈곤 수준은 1990년대 초만큼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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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었다(Sumner et al., 2020).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구 소득에 

10%의 제약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일 1.9 달러, 3.2 달러, 5.5 달러 빈곤선에서 빈곤율이 각각 7.4%, 19.4%, 

39.3%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World Bank에서 166개 국가의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은 2020년에 전 세계의 약 6천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하루에 1.9 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예측되었다(Lakner et al., 2020).

코로나 19 팬데믹이 저소득층에 미칠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 정책 

등을 지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위기 가구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선별적 생계 지원제도로써, 공공일자리 및 

자활사업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자활사업 새롭게 유입된 참여자들의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자활사업이 코로나 19 이후 자격조건, 대상 등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 사회적 타격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원의 타이밍과 적절성이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유입된 자활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자활사업 설계를 위해 정책 대상 수준에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정보시스템 원 

자료를 활용하여, 자활사업 연속 참여자를 제외한 2019년과 2020년 월별 신규 참여자만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Ⅱ.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참여자의 유입  
01. 코로나 19 이후 신규 자활참여자 규모 변화

 그림 1을 보면 코로나 19 확산 전에 새로운 자활 참여자 유입은 2019년과 비교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대량 확산 이후 대외활동과 대면접촉이 줄어듦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3월에는 632명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52.4% p나 

떨어졌다. 이후 자활참여자 수는 코로나 19 감소 추세와 정부 비상경제 대책에 따라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94.5만 개 중 그간 코로나 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 개 일자리는 

최대한 비대면·야외 작업 등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자활 참여자 유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2020년 6월에는 신규 자활참여자 유입이 1,827명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노동시장 침체에 자활사업이 탄력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신청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3월에는 수급자 수가 60만 명이 

넘었고, 6월 이후에는 70만 명을 넘었던 것(오상봉, 2020)에 반해, 자활사업 참여자 유입은 12월에 급감하여 

896명에 그쳤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자활사업이 고용 충격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3월과 12월 신규 자활참여자 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신규 자활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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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6,411명으로 2019년보다 353명이 증가하였다. 자활사업 신규 자활참여자 유입을 연령대별로 보면, 

코로나 19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20대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2020년 20대 월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대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 시점과 맞닿아 있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3월(2,563천 명)과 12월(2,644천 명)에 연령별 20대 자활 신규 자활참여자 비율이 2019년 동월 대비 각 1.8% 

p, 1.4% 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년도 동월에 비해 참여자 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0년 자활사업에서 20대 신규 자활참여자 유입은 주목할 만 특이점이다. 즉, 자활사업이 코로나 

19 이후 노동시장 감소 추세 속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취약계층을 흡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1] 코로나 19 월별 확산과 신규 자활참여자 월별 추이

(단위: 명)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표 1> 연령별 월별 신규 자활참여자 추이 

(단위: 명,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신규 
참여자 
수

변화율

(19년대비 
20년)

신규 
참여자 
수

변화율

(19년대비 
20년)

신규 
참여자 
수

변화율

(19년대비 
20년)

신규 
참여자 
수

변화율

(19년대비 
20년)

신규 
참여자 
수

변화율

(19년대비 
20년)

1월 189 0.7 136 -0.8 330 0.0 553 -2.9 413 3.0
2월 199 1.2 120 0.0 333 0.3 533 -2.7 338 1.3
3월 83 1.8 67 -0.7 147 1.0 194 -3.7 141 1.6
4월 142 -1.4 88 -3.1 217 -0.2 420 4.1 245 0.5
5월 198 -0.4 135 -1.3 296 -0.1 500 -3 340 4.7
6월 248 -0.5 154 -1 328 -1.2 605 2 360 0.6
7월 264 -0.4 151 -1.8 387 -0.8 641 -0.8 384 3.7
8월 174 -1.4 119 -2.1 315 -0.6 549 4 309 0.0
9월 131 -0.4 110 0.9 225 -1.3 410 1.3 209 -0.5
10월 180 -0.2 109 -3.1 315 -1.2 548 4 301 0.6
11월 187 -1.5 137 -1.4 338 0.7 613 1.2 357 1
12월 124 1.4 81 -0.5 189 -0.4 340 0.7 162 -1.4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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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별, 월별 신규 자활참여자 추이 

(단위: 명, %)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다음으로 성별 신규 자활참여자를 살펴보면, 2020년 남성 신규 자활참여자는 9,179명(55.9%), 여성 신규 

자활참여자는 7,232명으로 남성 신규 자활참여자 유입이 더 많았다. 한편, 신규 자활참여자가 급감한 3월 

남성 신규 자활참여자가 –56.2% 감소하였고, 여성 신규 자활참여자가 –49.7% 감소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급감하였다. 반면, 12월에는 여성 신규 자활참여자가 –32.7%로 감소하였고, 남성이 28.9% 감소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활사업 신규 자활참여자 변화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23.6%), 울산광역시(12.1%)로 2020년 신규 

자활참여자 진입이 증가한 반면, 충청북도(-28.7%), 전라남도(-12.4%) 등은 전년도 대비 신규 자활참여자 진입 

감소가 여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2> 지역별 신규 자활참여자 변화 

(단위: 명, %) 

2019년
신규 자활참여자 수

2020년
신규참여자 수 

변화율

(19년대비 20년)
서울 3,336 3,559 6.7
부산 1,608 1,753 9.0
대구 890 910 2.2
인천 1,123 1,146 2.0
광주 737 911 23.6
대전 673 705 4.8
울산 321 360 12.1
세종 55 55 0.0
경기도 2,337 2,136 -8.6
강원도 676 695 2.8
충북 428 305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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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 자활참여자 수

2020년
신규참여자 수 

변화율

(19년대비 20년)
충남 562 513 -8.7
전북 594 535 -9.9
전남 669 586 -12.4
경북 876 807 -7.9
경남 849 1,067 25.7
제주 324 368 13.6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02. 코로나 19 이후 신규 자활참여자 특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차원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자활 참여 자격을 심사할 

때,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였다. 

그림 살펴보면,  이전의 상황과 달리 코로나 19 이후 신규 자활참여자는 신체적 건강 정도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31.9%로 나타났다. 한편 허약하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17.9%로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비중의 

1.9% 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정신적 건강 정도에서도 유사하다. 정신적 건강 정도에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8.5%로 2019년 대비 0.7% 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신체적 건강 정도

(단위: 명, p%)

[그림 4] 정신적 건강 정도 

(단위: 명, p%)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교차해 살펴보면, 코로나 19 이후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높은 자활 신규 자활참여자 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20대, 30대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의 신규 

자활참여자들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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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령별 신규 자활참여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20대, 30대의 

신규 자활참여자 중 정신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참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정신적 건강 상태가 보통이거나 

양호한 참여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30대의 경우 여타 연령대보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정신적 건강 상태가 다소 불안한 집단이 코로나 19 이전에는 진입되었다면, 코로나 19 이후에는 

신체적 건강 상태와 정신적 건강 상태가 다소 양호한 20대, 30대 유입이 두드러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5] 신규 자활참여자 신체적 건강 상태

(단위: 명, %)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그림 6] 신규 자활참여자 정신적 건강 상태

(단위: 명, %)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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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시점의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와 수급 유형 그리고 신용상태1를 통해, 신규 자활참여자의 경제 상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2020년 신규 자활 참여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가 전체의 86.3%를 차지하였고, 비수급자가 13.7%를 

차지하였다. 2019년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코로나 19 이후 신규 

자활참여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3월과 12월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은 차이를 보인다. 3월에는 수급자 

비중이 전년도 동월 비중 대비 증가한 반면, 12월에는 전년도 동월 대비 비수급자 비중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신규 자활 참여자 중 비수급자 비중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소득이 급감한 

중산층들이 다수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7] 2019년 신규 자활참여자 기초생활 수급여부  [그림 8] 2020년 신규 자활참여자 기초생활 수급여부  

(단위: %) (단위: %)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표 3> 월별 신규 자활참여자 기초생활 수급 여부 

(단위: 명, %)

2019 2020 수급자 비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중 
비수급자 
비율 

수급자
전체 중 
수급자
비율

비수급자
전체 중 
비수급자 
비율

수급자
전체 중 
수급자 
비율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

1월 179 14.2 1,083 85.8 356 22.6 1,222 77.4 8.4 -8.4
2월 142 13.7 893 86.3 300 19.7 1,221 80.3 6 -6
3월 185 14 1,135 86 134 21.3 495 78.7 7.3 -7.3
4월 185 12.9 1,252 87.1 219 19.7 893 80.3 6.8 -6.8
5월 159 11.9 1,172 88.1 202 13.8 1,265 86.2 1.9 -1.9
6월 160 12.9 1,084 87.1 242 14.3 1,447 85.7 1.4 -1.4
7월 173 12.1 1,253 87.9 195 10.7 1,629 89.3 -1.4 1.4
8월 166 12.8 1,130 87.2 160 11 1,297 89 -1.8 1.8
9월 145 11.2 1,149 88.8 90 8.3 989 91.7 -2.9 2.9
10월 175 12.2 1,258 87.8 143 9.9 1,305 90.1 -2.3 2.3
11월 317 19.3 1,324 80.7 124 7.6 1,502 92.4 -11.7 11.7
12월 303 23.7 978 76.3 74 8.4 809 91.6 -15.3 15.3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1　 자활정보시스템의 소득자료는 결측값이 다소 많이 존재하고, 부정확하고 판단되어 그보다 문항이 명확한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 유형,  
 신용상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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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자활 참여 유형

(단위: 명, %)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다음으로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참여 유형을 살펴보았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에 2019년 비해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인 차상위자 비중이 1.0% 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 

비중이 전년도 대비 0.57% 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건부과 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인 일반 수급자의 비중은 2019년 대비 –1.19% 

p 감소하였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수급자인 자활특례자의 비중은 2019년 대비 –0.18% p 감소하였다.  2020년 신규 자활참여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일반시설생활자 혹은 시설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 수급자) 비중이 전년도 대비 

-0.20% p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신용상태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 19 이후 신규 자활참여자 중 신용불량자 비중은 전년도 

대비 1.05% 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산신청자 비중은 0.58% p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자활참여자 중 신용양호자 비중은 –1.99% p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되자,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으로 빠른 유입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월별 

자활사업에 진입한 신규 자활참여자의 신용상태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확인된다. 2020년 하반기를 보면 신규 

자활참여자 중 전년도 동월 대비 신용불량자 비율이 증가하고, 신용양호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산신청자 비율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세가 나타난 직후부터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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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규 자활참여자의 신용상태 

(단위: %, %p)

신용양호 신용불량 파산신청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전환대출
신청

기타신청

비율 증감율 비율 증감율 비율 증감율 비율 증감율 비율 증감율 비율 증감율 비율 증감율 비율 증감율

1월 65.7 0.7 23.8 -3.3 2.4 0.7 2.2 0.1 3.4 1.5 1.1 0.1 0.1 0.1 1.2 -0.1
2월 65.1 0.3 25.5 -0.5 1.6 -0.1 2.2 -0.7 3.2 1.1 1 0 0.1 -0.1 1.2 0
3월 68.2 6.1 20.9 -7.8 1.4 -0.6 2.5 0.2 3.1 0.5 1.7 1 0 0 2.3 0.7
4월 63.8 -1.7 25.8 -0.4 2 0.7 2.6 0.5 3.1 0.2 1.4 0.3 0.1 0.1 1.1 0.2
5월 65.1 0.2 25.4 -1.8 2.6 0.8 1.5 -0.4 2.8 0.3 1.1 0.4 0.2 0.2 1.3 0.4
6월 67 1 23.1 -0.8 2.5 0.2 2.2 -0.8 3.2 0.4 0.6 -0.6 0.1 0.1 1.3 0.5
7월 62.9 -2.6 28.3 2.5 1.8 0.5 1.7 -0.8 2.8 0.3 1.3 0.2 0.1 0 1 -0.1
8월 61.5 -3 27 0.2 2.8 1 2.8 0.9 3.4 0.6 1.2 0.3 0.1 0 1.2 0
9월 58.6 -5.6 30.1 4.1 3.5 1.2 2.5 0.2 2.7 0.1 1.4 -0.1 0 -0.1 1.1 0.1
10월 60.9 -4.2 29.1 4.0 1.9 0.2 3.2 0.6 2.9 -0.2 0.6 -0.5 0.2 0.1 1.2 -0.1
11월 59.4 -7.8 31.3 8.2 2.4 1.1 2.2 -0.7 3 0.1 0.7 0.1 0.2 0.1 0.9 -0.8
12월 61.5 -5.4 29.4 5.1 2.3 0.7 2 -0.2 3.1 0.5 0.8 0 0.2 0.1 0.8 -0.6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03. 코로나 19 이후 신규 자활참여자 과거 노동시장 경험 

코로나 19 이후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취·창업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 취업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가 2019년 대비 10.07% p 증가하였고, 창업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는 2019년 대비 23.52% p 

증가하였다. 

[그림 10] 신규 자활참여자의 신용상태 

(단위: %, %p)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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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9년 신규 자활참여자 취업 경험 여부  [그림 12] 2020년 신규 자활참여자 창업 경험 여부  

(단위: %, %p) (단위: %, %p)

 

구체적으로 연령별 취·창업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취·창업경력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와 60대에서 취·창업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가 코로나 19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별 신규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경험  

(단위: %)

취업경력 없음 취업경력 있음 창업경력 없음 창업경력 있음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대 70.2 70.0 29.8 30.0 99.8 99.5 0.2 0.5
30대 55.8 50.4 44.2 49.6 95.2 93.6 4.8 6.4
40대 53.4 51.4 46.6 48.6 89.7 88.2 10.3 11.8
50대 58.0 54.7 42.0 45.3 85.5 82.7 14.5 17.3

60세 이상 64.0 58.8 36.0 41.2 83.9 80.8 16.1 19.2

다음으로 코로나 19 이후 취업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로서 

경험이 49.8%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경험이 24.8%, 일일근로자로서 18.7%, 단기간 근로자 

경험이 13.8%, 특수형태 근로자 경험이 6.1%, 용역근로자 경험이 3.9%,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경험이 3.5%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코로나 19 이후 단기간과 특수형태의 종사상 지위에서 근로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취업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과거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각종 제조업이 24.7%, 서비스업이 20.3%, 

음식점 및 주점업이 14.3%, 건설업이 14.1%, 유통 및 운송업이 8.7%, 판매업이 6.0%, 사회복지 및 보건업이 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음식 및 주점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던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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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취업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과거 종사상 지위

(단위: %)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창업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과거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음식 및 주점업이 31.4%, 판매업이 13.3%, 

서비스업이 12.0%, 각종 제조업이 10.4%, 유통 및 운송업이 8.8%, 도매상품 중개업이 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음식 및 주점업과 판매업, 유통 및 운송업 창업 경험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위축된 산업 영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0년 1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31만 3천 명, -13.4%), 도매 및 소매업(-19만 7천 명, 

-5.5%), 제조업(-11만 명, -2.5%) 등의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지위 역시 상용근로자는 5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35만 1천 명, 일용근로자는 17만 명 각각 감소한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취업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과거 종사 산업

(단위: %)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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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창업 경험이 있는 신규 자활참여자들의 과거 종사 산업

(단위: %)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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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며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 빈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발전해 왔다. 코로나 

19 이전 자활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17년 4.1만 명, ‘18년 4.2만 명에서 2019년 4.9만 명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자활 성공률은 ‘17년 34.4%, ‘18년 31.1%에서 2019년 42.3%로 크게 상승하는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2020.8). 더불어, 자활사업 현장은 참여자들에게 일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성 회복과 주체적인 태도로 자신의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소형·김경호, 2020). 반면, 자활사업은 지난 20년간 자활참여자의 경제적 자활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노출되었고, 타 부처 고용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이후 자활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회·환경적으로 코로나 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부정적 영향으로 고용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의 저소득 및 저숙련 노동자가 근로 

빈곤층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으며, 정책 변화에 따라 2022년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이 새로운 자활참여자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제2차  자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은 20년간 구축한 자활 인프라·노하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소득 안전망으로써,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활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 빈곤층들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은 많은 경우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업 급여와 같은 기존의 정책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서 자활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자활사업이 진행하는 사업영역인 지역 환경 정비, 지역 아이 돌봄, 지역 관공서 

행정 보조 등의 공공 임시 일자리를 통해 아예 소득원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한 후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 자활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 경험이 없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들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 NEET나 구직단념자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고용 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단순히 고용 연계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서 이들을 위해 게이트웨이(Gateway) 

단계에서부터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과 함께 적절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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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자활사업단의 사업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 19 이후 이전 참여자와는 달리 새로운 유형의 참여자들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기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가 아닌 ICT(정보통신 기술)와 연계한 일자리 혹은 크라우드 워크 일자리 등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의 참여자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달체계 중 하나로 써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현재 자활사업 영역에서 체계적 인프라로써 광역과 지역 자활 센터들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일 실질적 대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